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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일부 및 남해 연안, 고수온 특보 확대 발령
-  현장대응반 운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어장별 총력 대응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남해 해역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8월 9일(화) 14시부로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 주의보를 고수온 경보로 상향발령하고, 전남 자은도부터

부산 다대포까지의 해역(진도 냉수대 해역은 제외)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

하였다.

이번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그리고 고수온 주의

보가 발령된 서해 일부 및 남해 연안의 수온은 8월 8일(월) 13시 기준, 27.9℃

에서 28.8℃ 정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수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관심/주의) 수온 28℃ 도달 예측 1주일 전 → (주의보/경계) 수온 28℃ 도달 → 

(경보/심각) 수온 28℃ 이상 3일 지속

** 주요 연안 수온(8.8일 13시): 서산(28.4℃), 완도(27.7℃), 통영(27.4℃), 제주(29.7℃)

고수온 시기에는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 작업 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등 단계별 어장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회지도와 밀착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7월 6일 함평만 등 남해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고수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어업인



들께서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과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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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

참고 2  고수온 특보 현황

일 자 특   보   내   용 비 고

‘22.07.04 ㅇ (관심) 전연안

‘22.07.06
ㅇ (주의보) 전남(함평·도암·득량·여자·가막만
           / 경남(사천,강진만)

‘22.07.08
ㅇ (주의보) 충남(천수만) / 서해연안/ 제주해역
ㅇ (경보) 전남(함평·도암·득량·여자·가막만)

‘22.08.03
ㅇ (주의보) 전남 흑산면
ㅇ (경보) 제주해역, 천수만

‘22.08.06 ㅇ (경보) 서해연안 

‘22.08.09 ㅇ (주의보) 서해일부 및 남해연안(진도 냉수대 해역 제외)
ㅇ (경보) 경남(사천,강진만) 


